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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문재인 대통령님 
참  조  임종석 비서실장
제  목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긴급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대통령님과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사회적 약자의 힘을 북돋우고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
하는 일에 힘써 오셨습니다. 새 시대를 향한 촛불들의 열망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힘쓰
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이끄시는 

동안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획기적인 행보가 있으리라 기대해 왔
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강행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드배
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핵잠수함 개발, 탄도미사일 능력강화,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화로 
강경하게 대응한 일 등은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로 우려를 금할 수 없
습니다. 더구나 수일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가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친 언사를 쏟아 내었고 북한은 즉각 화성 12로 
미국 괌 기지와 서울 등을 타격하겠다고 응사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땅에서 전쟁이 다
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고민이 깊으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미국과 
북한의 도발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평화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지만,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회피하거나, 혹은 상대
방이 받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워서는 대화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파국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고 대화의 힘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신속하게 나서 주셔서 이를 
통해 신냉전이라 할 수밖에 없는 동북아 상황을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회는 이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개되는 극도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하여 긴급하게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대통령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늘 기도하겠습니다. 

* 문의: 화해통일국 신승민 국장 (010-844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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